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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사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된 신화적 전통과 그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화권

이 있다. ‘신화의 초승달’로 불리는 이 지역은 고대 중동에서 아나톨리아를 거쳐 남

동부 유럽까지 이어지고 유라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융합적인 문화 

영역이다. 이 책에서는 유라시아와 아나톨리아의 접촉과 교류의 역사가 매우 오래

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다. 

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지역은 고대 신앙 체계에 있어서 특별히 유

사성을 가진다. 유라시아 원주민의 신앙과 의식적인 관습 구석구석에는 가장 오래

된 문화적 지층인 샤머니즘이 뿌리 내리고 있고, 아나톨리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 

이면에는 고대 아나톨리아 정주민과 채집인 또는 유목민의 생활양식이 들어있다. 

말하자면 비록 원시시대에서 농경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고대의 신념은 여

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. 

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 하나의 모티브는 여성입

상인데, 이것은 여성의 생산성을 상징한다. 공동체 생활에서 풍만한 육체의 여성들

이 중요했던 것은 우랄과 다른 민족들의 신화와 역사적인 민속 예술에 기록된 생물

의 연속성, 초목주기 및 모든 생물체의 자연 서식지 보호에 대한 영적 관념과 상관

있다. 




